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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부 정례브리핑

2023.10.13.(금) 10:30, 구병삼 대변인(통일부)

재중 탈북민 북송 보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

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그중 탈북민, 환자,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

포함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.

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

강제북송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.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

제북송은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입니다.

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중국 측

에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제기하였으며, 우리 측 입장을 강조하였

습니다.

모두에서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. 이어서 현안에 대해 질문 주

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.

[질문·답변]

※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(***)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.

<질문> 600여 명이라고 보도에 나온 것 이외에도 2,600여 명의 탈북

민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후 중국 당국의 

북송 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파악하시고 있는 바가 있는지, 그리고 중



e-브 리 핑 시 스 템 (https ://ebrief.korea .kr)
- 2 -

국 당국에 항의하는 것 외에 강제북송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정부가 

또 어떤 대책을 강구 중이신지 여쭙습니다.

<답변> 먼저, 현재 중국 측에 억류돼 있는 탈북민 숫자에 대해서 정

확하게 확인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.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 통

일부는 앞으로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

함께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
<질문> 일단 중국 측에 엄중하게 제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외교

부 사안일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문제 제기

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.

그리고 이번 사건 관련해서 중국 측에 문제 제기하셨다는 것 이외

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하실 조치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.

<답변> 중국 측에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 

협조를 촉구해 왔던 내용이 있었고,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

는 외교 사안인 만큼 밝히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

추가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외 체류 탈북

민 보호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
<끝>


